
□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7)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

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.8(화) 존 포데스타(John 

Podesta) ‘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’담당 미국 대통령 선임고문과 

면담하고,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대한 우리나라 자동차 

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. 

    ※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3,700억불에 이르는 IRA 법안 내 청정에너지 관련 
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의 집행을 총괄, 감독하는 책임자

□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

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, 동 법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

동시에 미국과 우방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을 안전하고 다양하게 

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,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

유지해 온 한국에게 중·장기적으로 틀림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

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 

□ 나 특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

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, 동 법이 이행될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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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원 기후환경대사,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27) 계기 

존 포데스타(J. Podesta) 미 대통령 선임고문과 면담

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관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 전달 -



한국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우려를 

전달하였다. 

 ㅇ 아울러, 나 특사는 한-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, 한국 

국민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

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

한바, 포데스타 고문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해법을 

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.   

 첨부: 특사 양자면담 사진.   끝. 


